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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주부와 전업주부의 심리적 안녕감:

성역할태도, 스트레스 및 결혼만족도의 조절효과

조 금 숙 조 증 열
†

경남대학교 사회과학부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태도, 스트레스, 결혼 만족도가 취업주부와 전업주부들의 심리적 안녕감

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30대 - 50대의 전업주부

156명, 취업주부 144명이었다. 연구 결과, 우선, 취업주부의 심리적 안녕감을 예측하는 변인은

긍정 및 부정적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자녀관계 만족도로 나타났고, 전업주부의 경우 부정적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성역할 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역할태도, 긍정적/부정적 스트

레스, 전반적 결혼만족도 각각과 취업여부의 상호작용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취업주부의 경우 진보적인 성역할태도가 심리적 안녕감과 정적인 관계를 갖

는 반면, 전업주부의 경우 전통적인 성역할태도가 심리적 안녕감과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전

업주부의 경우 전반적 결혼만족도가 증가하면 심리적 안녕감이 크게 증가하였고, 취업주부의

경우 긍정적/부정적 스트레스가 심리적 안녕감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본 결과는 성역할태도, 스트레스, 결혼 만족도가 주부의 취업여부와 심리적 안녕감 사이를

매개하는 조절변인임을 시사한다.

주요어 : 전업 및 취업주부, 성역할태도, 결혼 만족도, 생활사건 스트레스, 심리적 안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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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은 모든 인간 사회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사회단위이며 인간이 성장, 발달해 나가는 일

차적 환경인 동시에 그들 삶의 대부분을 보내

는 생활의 장이다. 이 가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주부가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이거나 신

체적인 문제를 갖게 되면, 가족원 전체에 영향

을 미치며 이는 커다란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주부의 건강은 건전한 가정을 형

성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장명욱, 1985).

주부의 활동은 비교적 비구조적이고 잘 눈에

띄지 않으며 반복적이고 일상적이기 때문에 많

은 여성들이 그 역할에서 오는 보상을 적게 느

끼며, 가사 일에 따른 끊임없는 육체적 작업과

자녀양육으로 인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한 욕구불만과 좌절감 등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것들이 주부들의 우울감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장병옥, 1985). 또한 주

부들은 서비스직을 제외한 어떤 직업인들보다

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평숙, 1985).

스트레스를 다루는 여러 연구들은 기혼 여성

들의 정신건강상태가 미혼 남녀나 기혼 남성들

에 비해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고은숙, 1992). 남성들보다 주부에서 신경

증의 발병율이 높으며, 주부들의 정신적 건강

수준이나 심리적인 행복도가 기혼 남성에 비해

낮다고 볼 수 있다(권경희, 1985).

주부들의 정신 건강과 관련된 변인으로 취업

이 중요하게 부각되었고, 일부 연구들은 과연

취업이 주부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를 논의하였다(예, 김혜원, 1997). 선행연구에

의하면 주부의 취업여부, 즉 현재 취업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전업주부로 생활하고 있느냐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신 주부들과 그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제반 요인들이 주부의

취업여부와 상호작용 하여 심리적, 신체적 안

녕감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김혜원, 1997;

Baruch, Biener & Barnett, 1987; Barnett, Davison

& Marshall, 1991). 예를 들어, 김혜원(1997)은 취

업과 전업주부들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

는 변인들은 사회구조적 변인, 주부들이 경험

하는 다양한 역할의 질, 또한 성역할태도인 것

으로 보고하였다. 예를 들어, 취업주부의 행복

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부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의 종류인 반면, 전업주부의 행복감

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자녀의 성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역할태도도 취업 및 전업주부들의 심리적

안녕감과 관련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역

할 태도는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한 개인이 갖고 있는 태도를 의미하며, 전통적

이고 진보적인 정도를 말한다(Pleck, 1985). 일반

적으로 취업여성들은 비취업 여성들에 비해 더

진보적인 성역할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김혜원, 1997; Parry, 1987). 또한 취업주부

와 전업주부의 심리적 안녕감은 성역할태도의

영향을 받았다. 취업주부들은 진보적인 성역할

태도를 지녔을 때 심리적 안녕감이 더 높아졌

고, 전업주부들은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지녔

을 때 심리적 안녕감이 더 높아졌다(김혜원,

1997). 유사하게,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지닌

취업주부들은 진보적인 태도를 지닌 취업주부

들에 비해 역할간의 갈등과 우울감, 신체적 피

로 등을 더 크게 경험하는 경향이 있었다(안선

영, 1987; 조자령, 1991). 이는 주부들이 현재

직업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에 관계없이 그들의

현재 역할이 자신이 갖고 있는 성역할 태도와

일치할 때 보다 행복감과 심리적 건강이 높아

지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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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안녕감은 한 개인이 느끼는 인생 전

반 혹은 인생 전체에 대한 행복이나 만족 정도

를 의미한다(Andrews & Robinson, 1991). 또한 안

녕감은 개인이 지각하는 주관적인 행복감 또는

총체적인 감정으로 정의되며, 주관적인 측면이

강조된다(McDowell & Newell, 1990). 즉 개인의

안녕감은 그들이 처해있는 상황과 현재의 삶에

서 어떤 측면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주부들의 심리적 안녕감은 결혼 만족과 직

접 관련된다. 결혼 만족이란 결혼과 관련하여

지각하는 주관적인 행‧불행 상태를 의미하며

(Bahr, Chappell, & Leigh, 1983), 결혼생활의 여

러 영역에 대한 주관적인 태도, 즉 일종의 긍

정적이고 호의적인 태도라고 정의한다(이정련,

1987).

결혼 만족도와 관련된 변인으로 학력, 생활

수준, 취업유무 등을 들 수 있다. 학력이 낮은

집단보다는 높은 집단의 결혼만족도가 높고(이

정련, 1987; 최규련, 1984), 가정의 생활수준은

대체로 결혼만족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

타났다(최규련, 1984). 취업유무가 결혼만족도와

관련되었는데, 주부가 취업할 경우에 결혼 만

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유영주, 1979), 김

혜선(1981)의 연구에서는 취업유무 그 자체보다

는 남편의 지지여부가 이 관계를 중재하는 요

인이라고 결론지었다.

스트레스도 심리적 안녕감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스트레스에 관한 정의가 다양하지만,

Lazarus와 Folkman(1984)은 스트레스를 개인과

환경 간의 특별한 관계로서 자신의 자원에 부

담이 되거나 자신의 안녕감을 위협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간의 밀접

한 관계를 시사하고 있다. 또한 Seyle(1976)은

스트레스란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스트레스요인

에 의한 유기체의 소모적인 비특이 반응이라고

정의하였다. 스트레스 반응은 부신피질 호르몬

분비와 같은 신체적 불균형상태 때문에 생긴다

고 보았으며 긍정적 스트레스(eustress), 부정적

스트레스(distress) 모두 이런 반응을 일으킨다고

하였다. 또 다른 관점에서는 스트레스를 환경

적 자극으로 파악하는 것이며, 일상생활에서의

생활사건 스트레스 요인을 다루고 있다(Holms

& Rahe, 1967).

고은숙(1992)은 여성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원

인으로 다음을 들고 있다. 주부들이 가정에서

불만족을 느낄 경우 만족을 얻을만한 다른 역

할이 없다는 것, 자신이 도구적 활동에만 전념

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오는 좌절감, 주부의 활

동이 비교적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뿐더러 반복

적이고 일상적이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그

역할에서 오는 보상을 적게 느끼는 것, 그리고,

취업주부는 승진에서의 불평들, 가사일, 자녀

양육 문제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 등이다.

특히 취업주부는 가정과 직장에서 오는 다양

한 스트레스를 겪을 수 있다. 고은숙(1992)에

의하면 취업 주부는 전체 스트레스 수준에선

높지 않았지만, 취업에 대한 자녀의 이해 부족,

가사부담, 양가 부모님의 취업 중단 희망 및

직장 문제 등의 생활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

를 높게 지각했다. 또한 취업주부의 직종과 연

령에 따라서도 스트레스 수준에서 차이가 있었

는데, 전문 관리직에 비해 단순 노무직, 서비스

직 등의 하위직에서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으

며, 20대 취업 주부에 비해 연령이 높은 취업

주부가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현균과 원호택(1995)도 취업

주부와 전업주부가 받는 생활사건 스트레스가

다른 것으로 보고하였다. 즉 전업주부는 배우

자와의 다툼 혹은 화해 등 가족과 관련된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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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가 많았고, 취업주부에서는 개인적 일의

성취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많았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

에서는 전업주부와 취업주부들의 심리적 안녕

감이 성역할태도, 생활사건 스트레스, 결혼만족

도와 관련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

한 전업주부와 취업주부들은 성역할태도, 생활

사건 스트레스, 결혼만족도, 및 심리적 안녕감

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한다. 둘째, 전업주

부와 취업주부의 심리적 안녕감은 성역할태도,

생활사건 스트레스, 결혼 만족도와 어떤 상관

관계가 있는지 살펴본다. 셋째, 전업주부와 취

업주부의 심리적 안녕감은 성역할태도, 생활사

건 스트레스, 결혼 만족도의 하위요인에 의해

예측될 수 있는지를 회귀분석으로 통해 알아본

다. 넷째, 주부들의 취업여부와 심리적 안녕감

사이에 성역할태도, 생활사건 스트레스, 결혼만

족도가 조절 변인(moderator)으로 작용하는지를

밝혀보고자 한다(장휘숙, 1994 참조).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상남도의 창원, 마산, 진

해, 통영 지역에 살고 있는 30세에서 59세사이

의 주부 300명이었다. 이중에서 전업주부는

156명, 취업주부는 144명이었다. 본 연구의 결

혼만족도 척도에 배우자관계, 자녀관계를 알아

보는 문항이 있으므로 현재 배우자와 함께 살

고 있으며,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주

부들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은 2000년도

2월 - 3월에 조사되었다.

취업주부는 직업의 유형이 미치는 영향을 고

려하여 단지 생계의 해결 수단만으로 취업한

가능성을 최소한 배제하기 위하여 고졸 학력

이상의 주부로서 안정적인 직업이라 할 수 있

는 교사, 공무원, 간호사, 보험설계사, 자영업,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주부를 대상으로 하였

고1), 전업주부는 고졸 학력 이상의 가정주부로

서 결혼을 한 후, 직장생활을 하지 않고 순수

하게 가정생활만 하고 있는 주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측정 도구

심리적 안녕감

본 연구에서는 Campbell, Converse, 및 Rodgers

(1976, 한정원, 1997 재인용)의 “주관적 안녕 지

표"를 한정원(1997)이 번역하여 제작한 것을 사

용하였다. 이 검사는 개인의 보편적 안녕감의

크기를 측정하는 9문항과 삶의 만족도를 측정

하는 1문항 등 모두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편적 안녕감의 크기를 측정하는 지표들(9

문항)은 일상생활에서 각자가 느끼는 보편적인

정서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형용사 쌍들(예 행

복한 - 불행한)중 한 형용사는 1점, 상대되는

형용사는 7점에 배치한 후, 1점부터 7점까지

평소 자신의 생활상태를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점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각 문

항의 점수를 모두 합한 것이 개인의 안녕감 점

1) 조사 대상자 중 취업주부의 직업 종류는 전문 관

리직이 56%로 취업주부 전체의 반 이상을 차지

했는데, 이들은 교사, 유치원 교사, 전문 상담가,

치위생사 등이었다. 본 연구의 취업주부 중에서

전문 관리직의 해당비율(56%)은 우리나라 평균인

9.9%(한국 여성 개발원, 1994)에 비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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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의 심리적 안

녕감이 크다고 해석된다. 한정원(1997)이 보고

한 심리적 안녕감의 신뢰도 계수는 .9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0으로 나타났다.

결혼 만족도

전반적 결혼만족도. 결혼 및 배우자에 대

한 전반적 만족을 묻는 척도로, Bahr와 동료들

(1983)과 Snyder(1979)의 척도를 기초로 하여 이

정련(1987)이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매

우 불만족(1점)에서 매우 만족(5점)에 이르는 5

단계 Likert형 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정련

(1987)이 보고한 전반적 결혼만족도의 신뢰도

계수는 .89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5로 나타났

다.

영역별 결혼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김명자

(1977), 유영주(1979), Snyder(1979)의 척도를 기

초로 하여 한국 상황에 적절하게 제작한 이정

련(1987)의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총 41개 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하위영역으로는

자녀 관계, 성생활, 정의적(情意的) 의사소통,

문제해결 의사소통, 시댁 관계, 경제 문제, 동

료감인데, 각 하위 영역마다 3문항～7문항정도

로 되어 있다. 진술된 각 문항의 내용은 매우

만족(5점)에서 매우 불만족(1점)으로 응답하는 5

단계 Likert형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영역별

결혼만족도의 신뢰도 계수는 다음과 같다: 자

녀관계: .79; 성생활: .84; 정의적 의사소통: .79;

문제해결 의사소통: .74; 시댁 관계: .24; 경제

문제: .61; 동료감: .85. 시댁관계는 신뢰도 계수

가 낮으므로 결과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생활사건 스트레스

Sarason, Johnson, 및 Siegel(1978)이 제작한 생

활 경험 조사 질문지를 이영호(1993)가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두 부분으로 나

누어져 있는데, 첫 부분은 다양한 상황에서 개

인들이 흔히 경험하는 생활 변화에 관한 문항

들로 구성되어 있고, 두 번째 부분은 학생들에

게 사용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본 연구에서

는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10문항을 제외하고,

일반인들에게 해당되는 47문항 중에서 주부에

해당하지 않는 문항 11개를 제외한 36문항을

사용하였다.

생활경험 조사 질문지는 개인이 경험한 사건

의 영향과 바람직성을 각 문항별로 개별적으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즉 지난 1년 동안 경험

한 사건에 대해 (1)그 사건이 긍정적인지 부정

적인지 (2)그 당시에 그 사건의 지각된 영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7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

어 있다(-3에서 +3까지). 긍정적 생활사건 변화

점수는 1점에서 3점까지 평정된 모든 문항에

대해 평정치를 더함으로써 계산되고, 부정적

변화 점수는 -3점에서 -1점까지 평정된 모든

문항에 대해 평정치의 절대값을 더함으로써 계

산되었다.

성역할 태도

본 연구에서는 정종희(1983)가 Sex-Role Orienta-

tion Scale(Osmond & Martin, 1975, 정종희, 1983

재인용)과 Sex-Role Ideology Scale(Mason & Bumpass,

정종희, 1983 재인용)을 표준화한 성역할 척도

를 기초로 하여, 김혜원(1997)이 수정보완한 성

역할태도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가정

역할, 직업역할, 성격 및 행동에 관해서 성역할

고정관념이 어느 정도 전통적인지, 진보적인지

를 측정하였다. 모두 1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들은 5점 척도(1: 전통적 성역할태도; 5:

진보적 성역할 태도)이며, 높은 점수를 받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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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각 변인별 주부와 취업주부의 평균점수의 비교(표준편차)

전업주부 취업주부 F(1.298)

연령 44.50(7.94) 41.13(7.40) 14.45***

성역할태도 3.24(.70) 3.65(.72) 25.29***

결혼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3.45(.71) 3.31(.78) 2.61

자녀관계 3.61(.64) 3.75(.65) 3.54+

성생활 3.29(.71) 3.38(.62) 1.25

정의적 의사소통 3.43(.67) 3.40(.81) .18

문제해결 의사소통 3.57(.59) 3.61(.63) .55

경제문제 3.51(.64) 3.50(.64) .85

동료감 3.68(.70) 3.72(.77) .70

생활사건스트레스

긍정 4.44(4.67) 4.78(4.59) .43

부정 6.38(7.00) 7.99(8.73) 3.15+

심리적 안녕감 4.91(1.05) 4.90(1.08) .96

***p<.001, +p<.10

록 더 진보적인 성역할태도를, 낮은 점수는 전

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갖고 있음을 나타내준

다. 김혜원(1997)이 보고한 성역할태도 검사의

신뢰도 계수는 .85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8이

었다.

결 과

각 변인별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평균점수 비교

전업주부와 취업주부가 평정한 각 변인별 평

균 점수와 표준편차가 표 1에 제시되었다. 취

업주부와 전업주부들의 평균점수가 다른지의

여부를 F검증으로 비교하여보았고, 그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었다. 표 1을 보면, 취업주부가

전업주부보다 연령이 더 많았고[F(1,298)=14.45,

p< .001], 성역할태도가 더 진보적이었고[F(1,298)

=25.29, p<.001], 자녀관계 결혼만족도가 더 높

은 경향이 있었고[F(1,298)=3.54, p= .061], 부정

적 생활사건 스트레스가 더 큰 경향이 있었다

[F(1,298) =3.15, p=.077].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심리적 안녕감과 각 변인

들과의 상관관계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심리적 안녕감과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표 2에 제시되었다.

표 2를 보면, 전업주부의 심리적 안녕감은 연

령(r=-.20, p<.05)과 부정적 스트레스(r=-.37,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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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심리적안녕감과 각

변인들과 상관관계

안녕감

전업주부 취업주부

연령 -.20* -.12

성역할태도 -.10 .19*

결혼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55*** .38***

자녀관계 .23** .35***

성생활 .42*** .27***

정의적 의사소통 .37*** .31***

문제해결 의사소통 .36*** .45***

경제문제 .23** .29***

동료감 .37*** .32***

생활사건스트레스

긍정 .09 .31***

부정 -.37*** -.22**

***p<.001, **p<.01, *p<.05

.001)와 부적인 상관을 보였고, 결혼만족도의

모든 하위 변인들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23<r<.55, .01<p<.001). 취업주부의 심리적 안

녕감은 부정적 스트레스(r=-.22, p<.01)와 부적

인 상관을 보였고, 성역할태도(r=.19, p<.05), 긍

정적 스트레스(r=.31, p<.001), 결혼만족도의 모

든 하위 변인들과는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27<r<.45, p<.001).

전업과 취업주부 모두에서 부정적 생활사건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아졌다. 반면, 연령 및 성역

할태도와 심리적 안녕감과의 상관은 전업주부

와 취업주부에서 다르게 나타났다. 전업주부의

경우 연령의 증가가 심리적 안녕감의 감소를

가져오지만, 취업주부의 경우에는 그런 경향이

없었다. 반면에, 취업주부의 경우 성역할태도가

진보적일수록 심리적 안녕감의 증가를 가져오

지만,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그런 경향이 없었

다. 또한 취업주부의 경우 긍정적 생활사건 스

트레스가 증가하면 심리적 안녕감이 증가하였

지만,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그런 경향을 보이

지 않았다.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심리적 안녕감을 예측

하는 변인들

성역할태도, 스트레스, 결혼만족도의 하위변

인들이 전업주부과 취업주부들의 심리적 안녕

감을 예언하는 정도를 회귀분석을 통하여 알아

보았다. 본 연구에서 전반적 결혼만족도와 결

혼만족도 하위영역들 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기 때문에(전업주부: .19<r<.63,

.05<p<.001; 취업주부: .23<r<.64, .01<p<.001),

회귀분석에서 다중공선성 가정을 위배할 가능

성을 배제하기위하여 전반적 결혼만족도는 제

외하고 하위영역만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전

반적 결혼만족도를 제외한 모든 예언 변인들이

회귀방정식에 입력되었다.

회귀 분석의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었다. 표

3을 보면, 전업주부의 경우 성역할태도(β=.-.16,

p<.05), 부정적 스트레스(β=-.30, p<.001)가 통계

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연령(β=-.13, p<.10),

자녀관계 만족도(β=.14, p<.07)와 성생활 만족

도(β=.17, p<.06)는 경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

서 심리적 안녕감을 예측해주었다. 취업주부의

경우, 긍정적 스트레스(β=.32, p<.001), 부정적

스트레스(β=-.23, p<.01), 자녀관계 만족도(β=

.20, p<.05)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문

제해결의사소통 만족도(β=.23, p<.06)는 경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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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각 변인들이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심리적 안녕감을 예측한 회귀분석의 결과

안녕감

전업주부 취업주부

β t β t

연령 -.13 -1.69+ .10 1.18

성역할태도 -.16 -2.15* .06 .76

결혼 만족도

자녀관계 .14 1.85+ .20 2.48*

성생활 .17 1.94+ .00 .00

정의적 의사소통 .12 1.21 .02 .18

문제해결의사소통 .01 .09 .23 1.97+

경제문제 .02 .21 .08 .94

동료감 .09 1.02 .06 .62

생활사건스트레스

긍정 .08 1.05 .32 4.37**

부정 -.30 -3.72** -.23 -2.76**

**p<.01, *p<.05, +p<.10

전업주부: R
2
=.34; 취업주부: R

2
=.37

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심리적 안녕감을 잘 예

측해주고 있었다. 즉 부정적 스트레스가 적을

수록 자녀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심리적 안녕감은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조절변인으로서의 성역할태도, 스트레스 및 결

혼만족도

주부의 취업유무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이 성역할태도, 스트레스, 결혼만족도에 따

라서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즉 성

역할태도, 결혼만족도, 스트레스 하위 변인들이

취업유무와 심리적 안녕감 사이에서 조절변인

(moderator)으로 작용하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취업유무와 각 변인과 이들의 상호작용으로 심

리적 안녕감을 예언하는 회귀분석을 한 결과,

성역할태도, 긍정적 스트레스, 부정적 스트레스

및 전반적인 결혼만족도가 취업유무와 유의한

상호작용을 보였다. 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타

난 결과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취업유무와 성역할태도의 상호작용

취업유무, 성역할태도 및 이들의 상호작용으

로 심리적 안녕감을 예언하는 회귀분석을 하였

다. 회귀분석의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었다. 표

4를 보면, 취업유무와 성역할태도의 상호작용

이 심리적 안녕감을 유의하게 예측할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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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취업유무와 성역할태도의 상호작용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

B 표준오차 β t

상수 6.92 .92 7.50

취업유무 -1.54 .61 -.72 -2.53*

성역할태도 -.58 .27 -.41 -2.15*

상호작용 .44 .17 .95 2.53*

R
2
=.023; p<.05

표 5. 취업유무와 긍정적 스트레스의 상호작용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

b 표준오차 β t

상수 5.07 .26 19.28***

취업유무 -.26 .17 -.12 -1.54

스트레스 -.03 .04 -.13 -.75

상호작용 .05 .03 .37 1.99*

R
2
=.052; ***p<.001; *p<.05

다(β=.95, p<.05).

취업유무와 성역할태도 간의 상호작용 효과

는 그림 1에 제시되었다. 회귀분석에서의 상호

작용효과는 Aiken과 West(1991)가 제안한 방법

을 사용하여 그림으로 그려졌다. 즉 취업유무,

성역할태도, 및 상호작용으로 심리적 안녕감을

예언하기 위하여 비표준화 회귀계수로 회귀식

을 구하고, 예언변수인 취업유무와 성역할태도

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회귀식에 대입하여 심리

적 안녕감의 예언값을 구하였다.

그림 1을 보면, 취업주부의 경우 성역할태도

가 진보적일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아지는 반

면,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성역할태도가 보수적

일수록 안녕감이 높아지는 것을 보여준다.

안녕감

4.1

5.2

4.6   전업주부

5.3   취업주부

성역할태도
보수

성역할태도
진보

그림 1. 취업유무와 성역할태도와의

상호작용 분석도

취업유무와 긍정적 스트레스의 상호작용

취업유무, 긍정적 스트레스 및 이들의 상호

작용으로 심리적 안녕감을 예언하는 회귀분석

을 한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었다. 표 5에서

보면, 취업유무와 긍정적 스트레스의 상호작

용이 심리적 안녕감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β

=.37, p<.05). 취업유무와 긍정적 스트레스의

상호작용 효과가 그림 2에 제시되었다. 그림

2를 보면, 전업주부보다 취업주부의 경우 긍

정적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심리적 안녕감이

더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긍정

적 스트레스는 전업주부보다 취업주부의 심리

적 안녕감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안녕감
4.8   취업주부

4.9   전업주부

긍정적
스트레스

약함

긍정적
스트레스

큼

4.8

4.6

그림 2. 취업유무와 긍정적 스트레스와의

상호작용 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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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취업유무와 부정적 스트레스의 상호작용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

B 표준오차 β t

상수 5.40 .25 21.57***

취업유무 -.14 .16 -.07 -.89

스트레스 -.08 .03 -.62 -3.27***

상호작용 .03 .02 .37 1.85+

R
2
=.09; ***p<.001; +p=.066

표 7. 취업유무와 전반적인 결혼만족도의 상호작용

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

B 표준오차 β t

상수 .99 .82 1.20

취업유무 1.10 .51 .52 2.16*

결혼만족도 1.12 .24 .79 4.74***

상호작용 -.30 .15 -.56 -2.0*

R
2
=.224 ; ***p<.001; *p<.05

안녕감

2.9

3.7

5.7   취업주부

6.2   전업주부

결혼만족도
낮음

결혼만족도
높음

그림 3. 취업유무와 전반적 결혼만족도와의

상호작용 분석도

취업유무와 부정적 스트레스와의 상호작용

취업유무, 부정적 스트레스 및 이들의 상호

작용으로 심리적 안녕감을 예언하는 회귀분석

을 한 결과가 표 6에 제시되었다. 표 6에서 보

면, 취업유무와 스트레스의 상호작용은 심리적

안녕감을 경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다(β

=.37, p=.066). 이 상호작용은 전업주부보다 취

업주부의 경우 부정적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심

리적 안녕감이 더 크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

을 보여준다. 즉 부정적 스트레스는 전업주부

보다 취업주부의 심리적 안녕감에 더 큰 영향

을 주는 것을 시사해준다.

취업유무와 전반적 결혼만족도의 상호작용

취업유무, 전반적인 결혼만족도 및 이들의

상호작용으로 심리적 안녕감을 예언하는 회귀

분석을 한 결과가 표 7에 제시되었다. 표 7에

서 보면, 취업유무와 전반적인 결혼만족도의

상호작용이 심리적 안녕감을 유의하게 예측하

였다(β=-.56, p<.05).

취업유무와 결혼만족도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그림 3에 제시되었다. 그림 3을 보면, 전업주부

의 경우 결혼만족도가 증가할수록 심리적 안녕

감이 크게 높아지는 반면, 취업주부의 안녕감

은 결혼만족도에 적게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취업주부보다 전업주부의 심리적 안

녕감에 결혼만족도의 영향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취업주부와 전업주부의 성역

할태도, 긍정적/부정적 생활사건 스트레스 및

결혼 만족도가 이들의 심리적 안녕감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취

업주부와 전업주부들의 심리적 안녕감이 성역

할태도, 생활사건 스트레스, 결혼만족도에 따라

서 달라지는지를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취업주부와 전업주부는 심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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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감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결과는

취업여부가 주부의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으

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선행연구

(Baruch, et al., 1987; Barnett, et al., 1991)와 일

치한다. 유사하게, 본 연구에서 취업주부와 전

업주부는 결혼만족도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자녀관계 만족도는 취업주부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이 결과는

주부가 취업할 경우에 결혼 만족도가 낮은 것

으로 나타난 유영주(1979)의 연구 결과와는 비

교적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성역할태도, 생활사건 스트레스 및 결혼만족

도의 하위요인들로 주부들의 심리적 안녕감을

예언한 회귀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부정적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자녀관계 만족도는 취업

주부와 전업주부 모두의 심리적 안녕감을 예언

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부정적 생활사건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자녀관계 만족도가 높을

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다고 예언 할 수 있겠

다. 본 결과는 부정적 생활사건으로 인한 주부

들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녀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키는 한 방안임을

시사한다.

일부의 변인들은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심

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역할태도, 연령, 성생활 만족도

는 전업주부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경향이 있었고, 긍정적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문제해결 의사소통 만족도는 취업주부의 안녕

감에 영향을 주었다. 우선, 연령의 증가가 전업

주부의 심리적 안녕감의 감소를 가져오는 경향

이 있었지만, 취업주부의 경우에는 그런 경향

이 나타나지 않았다. 본 결과는 전업주부들의

심리적 안녕감은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

만, 취업주부의 안녕감은 연령과 관련되지 않

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모든 주부들의 심리적

안녕감에 연령이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는 것

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겠다(권경희, 1985; 전

세경, 1988).

본 연구에서 취업주부가 전업주부보다 더 진

보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취업주부는 여성의 가치를 남성에 비

해 낮게 평가하는 전통적인 성역할태도와 달리

진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 김혜원, 1997). 회귀분석의 결과는 전업주

부의 경우 진보적 성역할태도를 가질수록 심리

적 안녕감이 낮아졌지만 취업주부에서는 이런

경향이 나타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취업유무와 성역할태도에 따라 주

부들의 심리적 안녕감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즉 취업주부의 경우 성역할태도가

진보적일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아지는 반면,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성역할태도가 전통적일수

록 안녕감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성역할태도가 취업유무와 심리적 안녕

감의 사이에서 조절변인으로 작용함을 시사한

다. 또한 이 결과는 선행연구들(김혜원, 1997; 조

자령, 1991; Parry, 1989; Marshall & Barnett, 1993)

의 결과와 일치하며, 진보적인 성역할태도를

지닌 취업주부들이 역할 간 갈등, 우울감, 신체

적 피로 등을 더 적게 경험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들을 지지한다(안선영, 1987; 조자령, 1991).

최근 들어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여성들의 사회적 성취와 자아실현이 강조되지

만, 모든 기혼 여성에게 사회적 성취가 안녕감

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주

부들의 심리적 건강은 취업여부와 관련되기보

다는, 오히려 현재의 역할이 자신의 성역할 태

도와 일치할 때 더 행복하고 심리적으로 건강

한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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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만족도의 하위요인들 중에서 문제해결

의사소통 만족도가 취업주부의 안녕감에 영향

을 주고, 반면에 전업주부의 안녕감에는 성생

활 만족도가 영향을 주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취업주부의 안녕감이 의사소통 만족도의 영향

을 받은 본 연구의 결과는 이정련(1987)의 연구

에서 문제해결 의사소통 만족도가 자아실현성

과 관련이 되었다는 결과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취업주부에서는 직업을 통한 자아실

현과 문제해결 의사소통이 중요하게 간주되고,

이것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겠다. 앞으로의 후속연구에서 결혼만족도의

어떤 하위 영역이 취업주부와 전업주부의 심리

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심도 있

게 다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취업주부와 전업주부의 심리

적 안녕감이 결혼만족도, 스트레스에 따라서

달라지는 결과를 얻었다. 긍정적, 부정적 생활

사건 스트레스는 주부들의 취업유무와 심리적

안녕감 사이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업주부에 비해서 취업주부의 경우 긍정적 스트

레스가 증가하면 심리적 안녕감의 증가가 더

커지고, 부정적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심리적

안녕감이 크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에, 전업주부의 심리적 안녕감은 스트레스에

비교적 적게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취업주부는 전업주부보다 부정적 생활사

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향이 있었다. 취업

주부는 가정뿐 아니라 직장과 관련된 여러 가

지 부정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예, 신현균과 원호택, 1995).

또한 취업유무와 심리적 안녕감 사이에 전

반적인 결혼만족도가 조절변인으로 작용함을

시사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즉 전업주부의 경

우 전반적 결혼만족도가 증가할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크게 높아지는 반면, 취업주부의 안

녕감은 결혼만족도에 비교적 적게 영향을 받

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취업주부와 전업

주부의 심리적 안녕감은 성역할태도, 긍정적/부

정적 생활사건 스트레스 및 결혼만족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취업주부의 경우 진보

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질수록, 전업주부의 경

우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질수록 심리적 안

녕감은 높아졌다. 취업주부와 전업주부 모두에

서 심리적 안녕감은 부정적 및 긍정적 스트레

스, 결혼만족도의 영향을 받았지만, 특히 취업

주부는 긍정적 및 부정적 스트레스의 영향을,

전업주부는 전반적 결혼만족도의 영향을 비교

적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취업주부와 전업주부들

의 스트레스, 결혼만족도 및 심리적 안녕감 사

이를 매개하거나 조절하는 심리사회적 변인들

에 관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

를 들어, Lazarus(1966)는 스트레스가 생활사건에

대한 개인의 지각, 대처할 수 있는 자신의 능

력에 대한 평가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였

고, Rotter(1966)는 부정적 변화와 우울증과 불

안간의 관계가 생활사건에 대한 지각된 통제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이라면, 연구의 대상자들이

고학력자와 교사와 같은 전문직에 편중되어 있

어서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점

이다. 이런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통

하여 주부들을 더 잘 이해하려는 시도를 하였

으며, 미흡하나마 주부들의 취업여부와 심리적

안녕감 사이의 조절변인을 밝혀본 연구로써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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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ychological Well-Being of Employed and Nonemployed Married

Women: Gender-Role Attitude, Life Event Stress,

and Marital Satisfaction as a Moderator

Gum-Suk Jo Jeung-Ryeul Cho

Kyungnam University, Division of Social Science

This study explored the extent to which gender-role attitude, marital satisfaction, life event stress is

related to psychological well-being of employed and nonemployed Korean married women. Participants

were 156 nonemployed and 144 employed women aged between 30 and 59. As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well-being of employed women was independently predicted by negative and positive life event

stresses as well as relationship with children, whereas that of nonemployed women was affected by

negative life event stress and gender-role attitude. In addition, the effects of gender-role attitude, marital

satisfaction, and life event stress on the well-being of wives were found to be different depending on the

employment. For example, liberal gender-role attitude had positive effects on the well-being of employed

women, whereas traditional gender-role attitude was positively related to that of nonemployed women. In

addition, marital satisfaction in general gave more effects on the well-being of nonemployed women than

that of employed women. On the other hand, employed women were affected by positive and negative

life event stresses more than nonemployed women.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gender-role attitude,

marital satisfaction, life event stresses operate as a moderator in the relation of employment and the

well-being of Korean married women.

key words : employment of married women, gender-role attitude, marital satisfaction, life event stress, psychological

well-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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